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一 

 

  그 數는 많치않치만 草文이나 雲文같은 소탈한 무늬를 黑象嵌한 一種의 李朝初期 白磁는 일찍

부터 一部 愛陶家들의 注意를 끌고 있었다. 

  그러나 이 白磁象嵌 그릇들이 보인 特色있는 釉胎나 靑磁와는 異質的으로 發達된 象嵌技法, 

그리고 高麗의 靑磁象嵌에서 보다 明나라 靑華와의 關係가 깊은 象嵌무늬等 注目할만한 여러문

제를 지니고 있으면서도 이 分野에대한 연구는 進展된 것이 별로 없었다고 할 수 있다. 

   

 

 

 

 

 

 

 

 

 

 

 

 

 

 

 

 

 

 

 

 

 



벌서전에 奧平武彦敎授, 淺川伯敎氏(1)等이 이 李朝白磁象嵌의 存在와 그 年代, 窯址等에 關한 

약간의 斷片的인 知見을 밝힌일이 있었고 筆者도 이 白磁象嵌에 關心을 가지고 廣州郡 上樊川里

의 初期 李朝白磁窯址를 踏査(2)해서 별로 신통할 것도 없는 약간의 白磁象嵌片들을 採集했을 

뿐이였다. 

  이지음 갑짜기 李朝磁器의 人氣가 上昇해서 李朝初期古墳들이 많이 盜掘됨에 따라 李朝磁器에 

關한 새資料가 더러 나타나게 되였고 그중에 이 白磁象嵌關係의 새資料도 적지 않았던 것은 望

外의 所得이 된세음이다. 近來 筆者의 눈에 비친 主要한 것만도 李洪根氏가 所藏하는 太一殿銘

의白磁象嵌草文托盞과 뛰여난 白磁象嵌蓮唐草文대접이 있고 金元全氏가 所藏하는 晋陽郡令人 鄭

氏의 白磁象嵌墓誌와 伴出된 一連의 白磁象嵌遺物等이 있어서 여기에 능히 一稿를 草할 수 있게 

된 것이다. 

李洪根氏의 太一殿銘器와 白磁象嵌蓮唐草文 대접에 關해서는 따로따로 一文을마련할 예정이지

만 이蓮唐草文 대접은 이러한 白磁象嵌그릇으로서는 釉胎와 象嵌技法으로 보아 稀有의 秀作이라

고할 수 있어서 앞으로 이들 李朝白磁象嵌의 水準에 對한 이제까지의 認識을 全的으로 고쳐주는 

좋은 본보기가 되였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이번 金元全氏 所藏의 鄭氏墓出土資料는 이러한 觀

點에서 한층의 意義와 李朝白磁象嵌의 絶代年代를 밝혀주는 좋은 例가 되는 것이다. 

 

 

 

 

 

 

 

 

 

 

 

 

 

 

 

 

 

 

 

 



二 

  

 이 鄭氏墓出土의 一聯遺物은 요지음 慶尙南道 居昌郡 北上面에있는 一砂防工事場에서 發見되

였다고 傳하는 것으로서 蓮華柱聯形으로된 晋陽郡令人 鄭氏의 白磁黑象嵌墓誌하나와 함께 묻혔

던 白磁象嵌草花文자라병 一, 純白磁로된 귀달이 托盞一式, 사발 二, 보시기 一, 접시 三등을 포

함하고 있다. 이 一聯遺物의 焦點을 이루는 것은 白磁象嵌으로된 長文의 墓誌銘과 異例的인 세

련을 보인 白磁象嵌자라병의 樣式手法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墓誌板의 形式은 長方形의 上端部에 蓮葉形을 엎어씌운 形狀을 만들고 下端部의 墓誌銘 欄外

에는 滿開된 蓮꽃을 黑象嵌한후 上下端사이의 中心部에 總七行間으로된 罫線을 象嵌하고 그 罫

線안에 銘文을 楷書해 넣은 것이다. 

  裏面에도 거의 表面과 같은 意匠을 象嵌하고있으나 銘文은 없고 表面 意匠에 比해서 약간 略

化된 表現을 보이고 있는 것이 다르다. 그리고 蓮葉形의 上邊頂部에 한줄의 繩文비슷한 장식이 

象嵌되어 있는것 밖에는 側面에는 다른 장식이 없으며 대체적인 意匠과 象嵌이 매우 自由스럽고 

風雅한 솜씨를 보이는 것이 눈에 즐겁다고 하겠다. 이보다는 훨씬 小形의墓誌이며 또 年代도 약

간 올라가는 것으로서 앞서 알려진 宣德十年銘粉靑砂器墓誌(3)는 이 鄭氏墓誌에 先行하는 墓誌

銘意匠例의 하나이다. 墓誌銘은 中央의 넓은 行間에 「晋陽郡令人鄭氏之墓」라고 題記하고 右로

부터 第一行間에「庫使 鄭憑之女居丹城適判事金公孝老生二男四女」第二行間에「其一女日兼藝文

奉敎金龜妻 其一男日副使�」第三行間에  「其二女日通贊李壽山妻其二男日彦陽縣監潤」第五行間

에「其三女日新寧縣監朴允斌妻其四女日大鄕鄭守德妻」第六行間과 第七行間에 걸쳐서는「歲在成

化丙戌潤爲彦陽宰從來是年十一月二十一日己丑以病卒于是邑葬于此金氏則駕洛金首露之後裔也」라

고 기록해서 이 墓誌의 主人되는 鄭氏의 死亡經緯를 밝히고 아울러 本稿의 중요한 要點이 되는 

紀年銘을 明示하고 있는 것이다. 

  이 銘文에 따르면 이 女人이 正從四品 벼슬을 지낸(令人이란 稱號는 이것을 말한다)判事金孝

老에게 시집가서 丹城에 살었고 二男四女를 낳었는데 成化二年(世祖一二年—一四六六)에 彦陽縣

監 벼슬을살고 있는 二男 金潤을 따라서 彦陽에와 있다가 病을 얻어 그해 十一月二十一日 彦陽

에서 죽어서 여기 장사지낸다는 사연이 된다. 끝 句節에 「金氏則駕洛金首露之後裔也」 를 添加

한것을 보면 이것은 아마도 鄭氏의 男便 金孝老가 먼저 죽어서 고향에 있는 金孝老의 무덤에 附

葬했다는 것을 意味하는 것 같기도 하고 또 이 墓誌가 出土된것이 居昌郡인 것을 보면 居昌에 

그집안 先塋이 있었던 것으로도 생각 된다. 

  어쨌던 이로써 보면 이 墓誌板은 成化二年 겨울에 當時의 彦陽縣監 金潤이 自己管下의 彦陽가

마에 주문해서 구워 냈으리라는 것은 그 格調있는 樣式이나 當時 墓誌로서는 普通以上의 큰 칫

수等으로 미루어 능히 짐작이 간다고 할 수 있다. 만약에 그해 섯달까지에 구워낼 겨를이 없었

다면 늦어도 이듬해 淸明사초때 까지에는 이것이 구워졌다고 보아야 되는 것이다. 말하자면 이 

墓誌板은 白磁象嵌의 자라병등 一連의 白磁와 함께 世祖十二年(一四六六)當時의 慶尙道地方官窯

에서 구워내던 白磁象嵌그릇의 樣相을 實證해주는 現在에 있어서는 唯一한 그리고 뛰여난 資料



이며 따라서 이제까지 알려진 白磁象嵌에 대한 斷片的이고 모호한 모든 知見에 優先하는 것임은 

말할것도 없다. 

이 墓誌板의釉藥은 비교적 세밀한 氷裂이있는 溫雅한 定白磁風의 釉色을 보이고 있지만 部分

的으로는 엷은 帶綠白磁釉色을 약간 띈곳도 있음은 當時 地方官窯白磁의 品格을 말해주는 一面

이라고도 할 수 있다. 이 鄭氏의子彦陽縣監 金潤은 아마도 成宗實錄(4)에 보이는 金潤일 것으로

서 勿論 成宗代의 官職은 彦陽縣監이 아니었던 모양이고 그후도 오래 邊地로 輾轉하던 地方官이 

었던것으로 생각 된다. 

 

 

 

 

 

 

 

 

 

 

 

 

 

 

 

 

 

 

 

 

三 

 

  白磁象嵌 자라甁을 관찰하면 우선 오뚝하고 둥근 圓錐形의 굽다리와 이것이 그대로 延長된 것

같이 느껴지는 가늘고 긴 병의 목다리가 異色的이라고 할 수 있다. 甁의 胴體도 거의 正圓에 가

까우나 側面을 갈수록 얇아지면서 그대로 변두리는 날이서 있는 마치 運動具의 圓盤 같은 特異

한 樣式을 가지고 있다. 

  甁胴의 表裏 兩面에는 거의 같은 意匠으로 굽다리와 접촉하는 部分에 略化된 線描表現의 蓮꽃

한송이가 있고 甁胴의 圓心部分에는 同心 線으로된 圓廓을 긋고 그안에는 素脫한 솜씨의 무슨 



꽃송이 하나, 그리고 이 圓心의 周圍를 감싸고 있는 넝쿨꽃은 아마도 退化된 牧丹唐草를 의미하

는 것인지 또는 凌宵花같은 넝쿨풀 꽃인지 분간 할 수가 없지만 그 自由스럽고 風雅한 表現은 

이르는바 無我의 境地를 보인것이라고 할 수 있을만 하다. 

  釉調는 細密한 釉永裂이있고 釉가 얇은 部分에서는 定窯風의 溫雅한 釉色을 보였고 두터운 部

分에서는 酸化 또는 還元된 窯變色이 混在한 部分도 있다. 

  甁의 一面에는 缺損部分이 있지만 이 墓誌와 함께 이것이 제대로 거두어진 것은 多幸한 일이

라고 해야겠다. 

  甁全面의  土象嵌솜씨도 능숙하다고 할 수 있고 또 溫雅한 白磁釉調에 잘 어울리는 검은 發

色도 상스럽지 않다고 해야겠다. 

  이밖에 純白磁의 托盞, 대접, 보시기, 접시等이 이제까지 알려진 李朝初期白磁의 樣式에 그대

로 符合되는 意匠을 나타내고 있음은 이 鄭氏墓誌의 紀年에 비추어 수긍이 간다. 

  그릇의 口邊이 약간씩 典雅하게 外反된것이라든지 器內底에 큼직한 圓心을 典雅하게 깎아낸 

點等이 그것이다. 특히 잔 양쪽에 李朝器物들의 뚜껑에 붙는 꽃봉오리 모양에 類似한 손자비가 

붙어있는 托盞 酒盃 樣式은 그時代 술잔의 세련된 趣向을 보인 意匠例의 하나이며 明朝器皿制式

에서도 그 類似한 例를 볼수는 있지만 이것은 좀더 素朴하고 좀더 單純化된 簡素美의 높은 格調

를 나타냈다고 해야겠다. 이 盞의 釉胎는 그 技法과 함께 매우 精選되어서 一見 高麗白磁上品에

도 비길 수 있는 靑白釉色에 고운 氷裂이나타나 있다. 

이밖에 사발 접시등 一連의 純白磁들은 이보다는 釉胎가 떠러지지만 대체로 맑은 帶綠白磁釉

色을 보인點은 定窯風의 酸化釉色을 보인 자라병과 墓誌의 釉調와는 對照的이라고 할 수 있다. 

 

 

 

 

 

 

 

 

 

 

 

 

 

 

 

 



 자라병  高    二一,七㎝ 

                底徑    七 ,七㎝ 

        墓  誌  長    三八 ,六㎝ 

                幅    二○ ,四㎝ 

                厚      一 ,八㎝ 

 

  註一 (1) 奧平武彦 陶器講座(東京雄山閣) 李朝篇 分院條 五一面參照 

       (2) 淺川伯敎 陶器全集十七卷(東京平凡社)李朝篇 本文三面參照 

    二 一九六○年五月筆者는 廣州郡草月面上樊川里의 李朝初期 白磁窯址에서 伴出되는 草文 雲

文等의 白磁象嵌片을 採集 

    三 鄭良謨 美術資料第七號 一九六三 서울國立博物館 收錄 宣德十年銘粉靑砂器墓誌參照 

    四 成宗實錄 卷七十四 七年丙申十二月癸酉條 司憲府大司憲尹繼謙等上?子日臣等 將河叔溥被

擄人畜匿不以聞罪狀推鞠事以啓奉敎叔溥則文移推劾朴良信則更緘問得情臣等竊惟河叔溥 朴良信尹孟

枝金潤等 或爲節度使或爲助戰節度使或爲郡守或爲萬戶 

 

 

 

 

 

 

 

 

 

 

 

 

 

 

 

 

 

 

 

 

 


